
 

 

 

결혼에 대하여 

 

 

  아주 종종 받는 질문입니다: 오로빌리언들도 결혼하나요? 

 

예, 그들도 하지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성향을 따를 자유가 오로빌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오기도 하지만, 당연히 거주민들이 때때로 결혼을

결심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서양인들 중에는 상당히 드물고, 타밀

오로빌리언간에는 보다 통상적입니다. 이들의 문화는 결혼에 강하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전통적으로 다른 형태의 관계 형성에 대해

불명예스럽다고 평가합니다.  

 

결혼에 대한 마더의 말씀 

자유롭고 독자적인 사상가로서 마더는 오로빌에서의 결혼에 대해 아주

뚜렷했고 아래와 같은 점을 주목했습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의례 없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또한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그만 두었을 때 왜

그들이 강제로 함께 살아야 합니까?” 

 

 ‘간소한’ 의례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결혼하지 않은 관계를 오래전부터 수용하고, 

일반적으로 남자-남자와 여자-여자의 관계에 대해 관용적인

사회로부터 온 서양인에게 오로빌에서의 관계를 결혼으로 묶는 것은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정식으로 푸두체리에서 결혼을

하는 일도 있고, 때때로 친구들, 꽃, 향과 불로  ‘간소한 home-made’

의례를 갖기도 합니다.  

 

"각각 너무 커버렸을 때" 

내적인 발전과 자아 인식이 더욱 새롭게 깊어지도록 작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인 오로빌의 강력한 에너지장에서, 개인의 심리적 문제, 

컴플렉스와  연역적 심상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해는 해방의 단계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파트너끼리 한동안 같이 살다가 그들이 “심리적으로 각각 너무

커버렸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때가 아닌 경우보다 더 자주 있습니다.  

그들은 ‘자아’와 ‘상대’에 대한 그들의 비젼이 바뀌어서 함께 지속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서로 상대방이  발전해 가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헤어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원만한 결별 

그와 같은 이별 후에 헤어진 대분분의 쌍들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드물게는 지속적인 적대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 이것은 자녀들에게 커다란 차이를 빚을 수 있습니다.  

 

사다나 

그들의 파트너쉽이나 결혼이 그들이 선택한 ‘사다나’-완벽에 도달하려는

실천-의 길이라고 의식적으로 동의하는 쌍들도 또한 있습니다. 특별한

각도로 고찰하고 살아간다면 - 친밀한 관계는 수양, 자기 인식, 환희, 

내적 발전의 탁월한 도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가장 큰

도전을 받는 길입니다...  

 

자기 충족적인 

물론 당연히 혼자 살면서 조용히 자기 충족적인 방법 속에 평화를

발견한 오로빌리언들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자기 일을 하는

한편, 그들은 통합 요가가 최종적으로 이끄는 내면으로의 모험을

탐험하면서 만족해하고 충족됩니다. 파트너들 중에 이 상태를 알기에

이르렀으나, 한 집에서 동료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함께 남기를 선택하는

경우도 또한 있습니다.  

 

남용 

때때로 위에서 언급한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커뮤니티는 이를 감지하고 있으며 오로빌이 가는 길에 마주치게 되는

도전 중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